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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시아 의존 탈피를 위해 항생제 공급망 보호 조치 합의

영국 시민단체, 미영 의약품 협정으로 NHS 독립성 침해 주장

미국, 트럼프Rx에 제네릭 의약품 600종 추가 … 마크 큐반과 협력 발표

유럽, 최혜국 약가 정책으로 신약 접근성 불평등 심화 우려

미국 주한 대사 지명자,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촉구

인도-일본 상공회의소, 의료기기 기업 대상 일본 중소기업 협력 매칭 추진

미국-중국, 베이징 정상회담 후 관세 인하·희토류 공급 합의

EU, 미국 관세 기한 앞두고 미·EU 무역 협정 잠정 합의

위너메디컬, 베트남에 6,000만 달러 규모 생산 기지 착공

AI 진단 추론 능력, 의사 수준에 근접 … 임상 현장 적용 안전성·형평성 과제 부상

로비라이비르길리대학, AI 분자 생성 모델 ‘코코그래프’ 개발로 신약·신소재 발굴 가속화

레니오바이오-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무세포 단백질 발현 협력 체결

킹스칼리지런던 연구팀, AI 수술 로봇 임상 혁신 가능성 제시 … 규제·윤리 체계 정비 선결 과제

IAPP 캐나다 심포지엄, 3개 주 개인정보보호청 AI 의료 스크라이브 규제 접근법 공개

LLM, 헬스-LLM·엠디에이전츠 프레임워크로 건강 예측·임상 의사결정 재편 실증

테더, 구글 메드제마를 상회하는 온디바이스 의료 AI 모델 ‘QVAC 메드사이’ 출시

웁, 임상의 화상 상담·전자건강기록 연동을 통해 디지털헬스 플랫폼 전환 본격화



파트너 테라퓨틱스, NRG1 융합 양성 담관암 표적 치료제 ‘비젠그리’ FDA 승인 획득

리제네론·인텔리아·로켓 파마 등, 유전자 치료 분야 FDA 승인 및 임상 성과 잇따라

뉴욕시립대학 연구팀, 대기오염·폭염의 실시간 건강 영향 추적 가능성 확인

FDA-CMS, 혁신 의료기기 메디케어 적용 가속화 ‘RAPID’ 프로그램 발표

후지필름, 반월판 손상 대상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세이비스커스’ 일본 승인 획득

FDA, MoCRA 시행 3년 성과 공개 … 화장품 규제 감독 강화 기조 지속

로레알-엔비디아, AI 기반 분자 시뮬레이션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혁신 협력 확대

인코스메틱스 글로벌 2026, 바이오텍·실리콘 대체·스킨케어 선케어 혁신 성분 주목

GCC 의료관광 시장, 2034년 225억 달러 돌파 전망

JCH 디지털, 의료관광 수요 회복에도 외과의사 환자 의뢰 부진 지속되는 원인 분석

인도,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호찌민시-지멘스 헬시니어스, 공립병원 첨단 진단 장비 도입을 위한 협력 추진

인도 상공회의소, 제3회 헬스·뷰티·웰니스 심포지엄 개최 … 의료관광 및 예방 의료 논의

태국, 외국인 관광객 의료비 미납 급증에 여행자 보험 의무화 검토

WCMT 아프리카 지부장, 이집트 의료 및 웰니스 관광 국가 전략 산업화 방안 제시

인도-베트남, 의약품 공급·디지털 헬스·전통 의학 분야 협력 강화 합의

                  



2026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동향  |  2026.05.25.

1  |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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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바이오의학 연구 혁신과 글로벌 R&D 구조 변화

1 바이오의학 연구의 구조적 위기와 IGoR 출범 배경
재현성 위기와 연구 비효율의 누적

Ÿ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산하 의료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ARPA-H)은 2026년 5월 5일 △분절된 연구 환경 △낮은 재현성 
△만성질환 대응 한계 등 기존 바이오의학(Biomedicine) 연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시스템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AI 기반 통합 연구 생태계 구축 프로그램인 지능형연구생성(Intelligent Generator of Research, IGoR)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함 ▶ <관련 내용 보기>

Ÿ 2024년 약 7만 5,000개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메타분석(Meta-analysis)*에서 바이오의학 분야를 포함한 전체 
연구의 약 7분의 1이 결과가 부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별도 추정에서는 위조 
연구 비율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한 연구 주제로 수행된 다수의 독립 연구 결과를 통합·분석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는 통계적 연구 방법론

Ÿ 바이오의학 연구자 72%가 재현성 위기(Replication Crisis)**를 인정하였으며 62%는 게재 압박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제약업계에서 전임상 연구(Preclinical Research)***를 재현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건당 50만~200만 
달러(한화 7억 4,369만~29억 7,478만 원)에 달해 재현성 위기가 R&D 투자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침식하는 산업 
위험 요인으로 재평가되고 있음

** 과학 연구에서 기존 연구 결과를 독립적으로 재현하는 데 실패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연구 신뢰성 저하와 자원 
낭비의 핵심 쟁점

*** 인체 임상시험 이전 단계에서 세포·동물 모델 등을 활용해 약물의 안전성·효능을 검증하는 초기 연구 단계

| 바이오의학 연구 재현성 위기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연구 신뢰성 바이오의학 포함 전체 연구 약 1/7 결과 조작 가능성, 위조 비율 2~8% 추정 연구 성과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 약화

재현 비용 제약업계 전임상 연구 재현 비용 건당 50만~200만 달러
(한화 7억 3,432만~29억 3,728만 원) R&D 투자 대비 효율성 저하, 자원 낭비 심화

연구자 인식 바이오의학 연구자 72%가 재현성 위기 인정 연구 생태계 내 구조 개혁 요구 확산
글로벌 제약

상위 20사 R&D 2024년 약 1,800억 달러(한화 267조 7,302억 원) 지출 투자 규모 대비 만성질환 성과 정체 심화

[자료] Chemical & Engineering News, PLOS Biology, PMC, PharmaShots

IGoR 출범의 정책적 배경과 전략적 의미

Ÿ 대부분의 연구자는 △전문성 △장비 △협력 네트워크의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으며, IGoR은 AI 기반 실험 설계와 민첩한 연구 생태계 구조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제한되었던 난치성 만성질환 연구 영역을 탐구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중심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함

Ÿ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IGoR를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당뇨병 △암 등 기존 연구 방법으로는 접근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분야를 핵심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만성·복합질환 분야 R&D 경쟁력이 투자 규모가 아닌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 전환을 제도적으로 반영함

Ÿ 미국 연방정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ARPA-H에 9억 4,500만 달러(한화 1조 4,055억 원)를 배정하였으며, 
예산 압박 하에서도 IGoR 출범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것은 고위험·고보상(High-Risk, High-Reward) 연구 철학에 
기반한 연구 체계 효율화 방향으로 ARPA-H의 사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함

https://arpa-h.gov/explore-funding/programs/igor
https://cen.acs.org/articles/103/web/2025/06/Amid-White-House-claims-research.html
https://journals.plos.org/plosbiology/article?id=10.1371/journal.pbio.1002165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537370/
https://pharmashots.com/27331/top-20-rd-spending-biopharma-companies-of-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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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GoR의 4단계 작동 구조와 기술적 핵심
기존 바이오의학 연구 도구의 한계와 IGoR의 차별성

Ÿ 기존 AI 기반 바이오의학 연구 도구는 단백질 구조 예측 및 신약 후보 물질 생성 등 특정 단계에 특화된 단일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❶연구 가설 수립 ❷실험 설계 ❸검증 ❹데이터 환류로 이어지는 전주기 연구 순환 
구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Ÿ ARPA-H는 단순히 실험실 자동화를 보조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도구는 
IGoR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메커니즘 추론(Mechanistic Reasoning) △다중 에이전트 
심의(Multi-agent Deliberation)* △구조화된 과학적 논증에 기반한 아키텍처(Architecture)를 요구함
* 여러 개의 독립적인 AI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논쟁하거나 협력하여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Ÿ IGoR는 △생물정보학(Computational Biology)**·메커니즘 모델링(Mechanistic Modeling) △AI 오케스트레이션 
(AI Orchestration)*** △실험실 자동화·로봇공학 △실험 프로토콜 표준화 △분산 시스템 설계 전문성을 보유한 
다학제 팀을 선발하여 4개 기술 영역을 통합 구현하도록 설계됨

** △컴퓨터 과학 △데이터 분석 △수학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구하는 학문
*** △여러 AI 모델 △데이터 소스 △소프트웨어 도구 △워크플로(Workflow)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조율하고 관리하여, 복잡한 AI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하고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기술

IGoR 4개 기술 영역 구조 및 작동 메커니즘

① 기술 영역 1(TA1)은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등 다중 스케일에 걸쳐 인과적 생물학적 관계를 인코딩 
(Encoding)하는 메커니즘 질환 모델(Mechanistic Disease Model)****을 구축하는 것으로, △검증 가능성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지속적 실험 데이터 업데이트 기능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함

**** 질환의 생물학적 작동 원리를 인과관계 기반으로 수학·계산적으로 표현한 시뮬레이션 모델

② 기술 영역 2(TA2)는 질환 모델을 기반으로 지식 공백을 식별하고 최적 실험을 설계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AI Orchestration Layer)로, AI의 추론 과정을 연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이 가능한 설명 
(Interpretable Narrative)과 시각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 요건으로 함

③ 기술 영역 3(TA3)은 자격을 갖춘 모든 실험실이 동일한 실험을 재현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단계별 프로토콜 
아키텍처(Protocol Architecture)를 구축하는 것으로, 실험 절차를 데이터 파일처럼 실험실 간 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④ 기술 영역 4(TA4)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골드 스탠다드 데이터(Gold-Standard Data)*****를 질환 
모델에 지속적으로 환류하는 검증 실험실(Validated Laboratories)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구 생태계의 
자율 갱신 구조를 완성함

***** 엄격한 표준화 절차와 독립적 검증을 거쳐 신뢰성이 확보된 최고 품질의 실험 데이터

| IGoR 4개 기술 영역 구조 및 핵심 기능 요약
기술 영역 명칭 핵심기능 시사점

TA1 메커니즘 질환 모델 분자~장기 다중 스케일 인과관계 인코딩,
지속적 데이터 업데이트

통계 상관이 아닌 
인과 기반 질환 이해 가능

TA2 AI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지식 공백 식별·최적 실험 설계·
추론 과정 시각화 제공

연구자 직관 의존에서
AI 기반 체계적 실험 설계로 전환

TA3 표준화 프로토콜 아키텍처 모든 자격 실험실이 동일 실험을
재현 가능한 단계별 표준 체계

실험실 간 재현성 확보,
연구 결과 신뢰도 제고

TA4 검증 실험실 분산 네트워크 표준 프로토콜 수행·골드 스탠다드 데이터 생성·
질환 모델 환류

자체 개선 연구 생태계 구현,
지식 축적 가속화

[자료] ARPA-H, EverGlade

https://arpa-h.gov/explore-funding/programs/igor
https://everglade.com/arpa-h-launches-igor-program-to-transform-biomedical-research-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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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약·바이오 R&D 생태계 파급효과와 한국 시사점
AI 연구 자동화가 촉발하는 산업 구조 재편

Ÿ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은 
2025년 약 31억 달러(한화 4조 6,109억 원) 규모에서 2035년 약 439억 달러(한화 65조 3,054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0.5%로 분석되는 가운데 만성·복합질환 분야 R&D 수요 확대와 AI 플랫폼 
기술 고도화가 시장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Ÿ IGoR의 TA4 검증 실험실 분산 네트워크는 △클라우드 실험실(Cloud Laboratory)* △임상시험수탁기관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학술 시설 △자율 실험실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기존 임상시험수탁기관 중심의 위탁 실험 수행 구조를 표준화 프로토콜 기반 분산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산업 구조 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분석됨
*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접근·운용 가능한 자동화 실험 인프라로, 물리적 실험실 없이 △실험 설계 △수행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연구 환경
**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신해 임상시험 및 전임상 연구 등 R&D 업무를 수탁 수행하는 전문 연구 서비스 기업

Ÿ 글로벌 리서치 기업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츠(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 시장 규모는 900억~1,000억 달러(한화 133조 8,651억~148조 7,390억 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AI △분산형 연구 모델 △데이터 통합 역량이 핵심 경쟁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IGoR형 표준화 
실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수탁기관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Ÿ IGoR는 △학술기관 △스타트업 △기술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보건 혁신을 ARPA-H의 핵심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 제약사 △빅테크(Big Tech) △학술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 간 역할 재분배와 
함께 AI 연구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신규 경쟁 구도 형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별 현황

[자료] Global Market Insights, Fortune Business Insights, EverGlade

한국 바이오헬스 R&D 구조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Ÿ 2026년 한국의 보건의료 R&D 총 규모는 2조 4,2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652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AI 기반 신약개발 및 디지털 의료 혁신이 
국정과제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음

Ÿ 2026년 4월 개최된 바이오 코리아 2026(BIO KOREA 2026)에서 전문가들은 AI 기반 신약개발의 주요 과제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AI 모델 정확성·데이터 다양성 확보 △전문 인력 부족을 지목하였으며, 이는 IGoR가 
해소하고자 하는 글로벌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와 동일한 맥락으로 분석됨

Ÿ 한국은 지속적인 바이오헬스 R&D 예산 확대 및 우수한 ICT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AI 연구 플랫폼 △표준화 
실험 인프라 △국제 공동연구 참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경우 IGoR 생태계 내 글로벌 연구 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됨

https://www.gminsights.com/industry-analysis/ai-in-drug-discovery-market
https://www.fortunebusinessinsights.com/industry-reports/contract-research-organization-cro-services-market-100864
https://everglade.com/arpa-h-launches-igor-program-to-transform-biomedical-research-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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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현 가능성 제약과 중장기 전망
기술·규제·윤리 측면의 현실적 제약

Ÿ 바이오의학 AI 모델의 재현성은 △데이터 △모델 △학습 복잡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로, 재현성 
기준 준수와 연구자 개인 목표 간의 충돌이 AI 재현성 확보의 핵심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Ÿ 또한, 고품질 데이터 부족과 표준화 프로토콜 부재가 생명과학 분야 AI 도입의 핵심 장벽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임상의와 규제기관의 AI 추론 과정 해석 가능성(Explainability)*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IGoR의 TA2 AI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이 이를 구조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가 프로그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인공지능 시스템, 특히 복잡한 머신러닝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Ÿ 유럽연합 AI법(EU AI Act)은 의료 등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의 대표성·완전성 
의무화 및 알고리즘 편향(Algorithmic Bias)** 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2026년 전면 발효됨에 따라 IGoR형 AI 
연구 생태계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체계 정비가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시스템이 △설계 △데이터 수집 또는 △학습 과정에서 체계적 오류를 일으켜, 특정 집단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는 현상

*** 데이터의 수집·저장·활용·보안에 관한 정책·절차·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적 체계

Ÿ ARPA-H는  IGoR 수행기관으로 약 3개 다학제 팀과 기타거래협약(Other Transaction Agreement, OTA)**** 
방식으로 체결할 계획이며, 솔루션 요약서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25일, 최종 제안서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6일로, 5년 프로그램의 성과 불확실성과 상용화까지의 전환 비용이 IGoR 확산의 현실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일반 정부 조달 계약 △보조금 △협력 협정이 아닌 유연한 협약 방식으로, 연방 조달 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의 제약을 받지 않아 비전통적 연구기관 및 스타트업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미국 연방정부 계약 형태

미국 주도 AI 연구 표준화 전략과 중장기 전망

Ÿ IGoR는 △실험 데이터 반환 후 4시간 이내 질환 모델 자동 업데이트 △상호운용 가능한 프로토콜 표준 구축 
△계산 산출물·메타데이터(Metadata)에 대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저장소 구축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어, 
IGoR의 표준화 성과가 향후 글로벌 바이오의학 연구 방법론 표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Ÿ ARPA-H 국장은 IGoR가 △증거 생성 △공유 △검증 방식을 현대화할 것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AI 기반 
바이오의학 연구 표준화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Ÿ IGoR의 폐쇄 루프(Closed-Loop)***** 연구 생태계가 본격 가동될 경우, 기존 연구 방법으로는 해결이 지연되어 
온 만성·복합질환 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연구 속도와 성과의 질적 전환이 전망됨

***** △가설 생성 △실험 수행 △데이터 환류 △모델 개선이 외부 개입 없이 자동으로 반복되는 연구 순환 체계

Ÿ IGoR는 △신경퇴행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만성 통증 △신흥 감염병 등 다인성(Multifactorial) 원인과 
불명확한 작동 메커니즘을 지닌 질환을 핵심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바이오의학 연구 우선순위 
설정과 국제 연구 협력 구조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출처] HHS, 2026.05.05.;Chemical & Engineering News, 2025.07.14.;PMC, 2024.11.05.;PharmaShots, 2025.08.21.;DistilINFO, 2026.05.07.;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2025.06.04.;ARPA-H, 2026.;EverGlade, 2026.05.06.;GovInfoSecurity, 2026.05.06.;MOHW, 2026.03.03.;

ExecutiveGov, 2026.05.06.;Fortune Business Insights, 2025.;한국데이터경제신문, 2026.04.20.;Global Market Insights, 2026.03.;한국의약통신, 2026.02.20.;
한국데이터경제신문, 2026.04.26.;전국인력신문, 2026.05.12.;PMC, 2025.01.10.;IntuitionLabs, 2026.02.01.;PMC, 2026.03.03.;MyChesCo, 2026.05.12.

https://www.hhs.gov/press-room/arpa-h-launches-intelligent-generator-of-research-igor-program.html
https://cen.acs.org/articles/103/web/2025/06/Amid-White-House-claims-research.html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537370/
https://pharmashots.com/27331/top-20-rd-spending-biopharma-companies-of-2025/
https://distilinfo.com/2026/05/07/hhs-launches-ai-to-transform-biomedical-research/
https://www.acr.org/News-and-Publications/white-house-releases-2026-federal-budget-request
https://arpa-h.gov/explore-funding/programs/igor
https://everglade.com/arpa-h-launches-igor-program-to-transform-biomedical-research-infrastructure/
https://www.govinfosecurity.com/hhs-proposes-to-restructure-biomedical-research-ai-a-3161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6977
https://www.executivegov.com/articles/arpah-igor-ai-biomedical-research
https://www.fortunebusinessinsights.com/industry-reports/contract-research-organization-cro-services-market-100864
https://www.dat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85
https://www.gminsights.com/industry-analysis/ai-in-drug-discovery-market
https://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06
https://www.dat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30
https://www.kjob.news/news/488296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724458/
https://intuitionlabs.ai/articles/ai-adoption-life-sciences-barriers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880872/
https://www.mychesco.com/a/news/national/arpa-h-launches-ai-research-program-for-chronic-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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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시아 의존 탈피를 위해 항생제 공급망 보호 조치 합의
EU agrees on measures to protect antibiotic supply chain from Asian dominance

­ EU 회원국과 의회 대표들이 5월 12일 필수 의약품 부족 방지와 아시아 의존도 해소를 위한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CMA)*에 따른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며, 약 270개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의 공급처 다변화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함함
* EU가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산업 정책으로, 공급처 다변화·전략적 재고 확보 등을 포함함

­ EU 회원국이 2022~2024년간 필수 의약품 136종의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은 가운데, 아시아 업체가 
EU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상황으로 미국과 동일한 공급망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는 공공조달 시 EU 역내 생산 제품 우대를 허용하는 조항도 담고 있음

­ EU와 미국이 필수 의약품의 아시아 의존도 감축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향후 양측의 서방 제약 
생태계 공동 구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WTAQ, 2026.05.12.;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 2026.05.20.]

영국 시민단체, 미영 의약품 협정으로 NHS 독립성 침해 주장
UK campaigners claim U.S.-UK pharmaceutical deal threatens NHS independence

­ 영국 시민단체 저스트 트리트먼트(Just Treatment)와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Global Justice Now)가 
미국-영국 제약 협정의 일환으로 4월 발효된 법령이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보건부 장관에게 해당 법령 철회를 
요구하는 법적 서한을 발송했으며, 불응 시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법령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

­ 문제가 된 법령은 보건부 장관에게 NICE의 비용 효과성 기준치를 직접 설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시민단체는 이를 통해 NHS가 신약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강제되어 2035년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30만 명 이상의 NHS 환자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

­ 무역 협상 조건이 NHS 의약품 승인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 각국 공공 의료보험 
제도의 독립성과 의약품 접근성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심화될 전망임

[The Guardian, 2026.05.18.;Politico, 2026.05.18.]

미국, 트럼프Rx에 제네릭 의약품 600종 추가 … 마크 큐반과 협력 발표
U.S. adds over 600 generic drugs to TrumpRx in partnership with Mark Cuban

­ 미국이 5월 18일 온라인 의약품 직접 구매 포털 트럼프Rx(TrumpRx)에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600종 이상을 추가하며 대폭 확대했으며, 비용 절감 플랫폼 코스트 플러스 드럭스(Cost Plus 
Drugs)를 운영하는 △마크 큐반(Mark Cuban) △아마존 파마시(Amazon Pharmacy) △굿알엑스 
(GoodRx)가 협력사로 참여함

­ 기존 트럼프Rx에는 약 75개 브랜드 의약품만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번 제네릭 의약품 600종 추가로 
특히 보험 미가입자와 고액 공제 플랜(High-Deductible Plan)* 가입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됨
* 월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본인 부담금이 높은 보험 상품

­ 다만 보험 가입자의 경우 트럼프Rx보다 저렴한 대안이 존재할 수 있어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 약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의약품 유통 시장의 주요 화두로 부상함

[Washington Post, 2026.05.18.;AP News, 2026.05.18.]

https://wtaq.com/2026/05/12/eu-reaches-provisional-deal-to-address-shortage-of-essential-medicines/
https://prosperousamerica.org/eu-moves-to-protect-antibiotics-from-asian-dominance-aligning-more-with-u-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6/may/18/campaigners-threaten-legal-action-over-uk-us-deal-on-prices-nhs-pays-for-drugs
https://www.politico.eu/article/legal-action-nhs-drug-pricing-deal-donald-trump/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6/05/18/trump-touts-expansion-drug-discount-website-flanked-by-mark-cuban/
https://apnews.com/article/trump-trumprx-drug-prices-health-2e4d20b1b785bbc25d3c9e5d9d4b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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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혜국 약가 정책으로 신약 접근성 불평등 심화 우려
Europe faces widening inequality in access to new medicines as MFN pricing policy 
raises concerns

­ 유럽 제약산업협회(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 
EFPIA)의 발표에 따르면, 2021~2024년 승인된 168개 신약 중 49%가 지난해 유럽 환자에게 
공급되지 않았음

­ 미국의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약가 정책 도입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약품의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승인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

­ 미국의 MFN 약가 정책이 유럽 내 신약 접근성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EU의 의약품 지출 확대와 신약 승인 절차 개선이 글로벌 의약품 혁신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임

[EFPIA, 2026.05.19.;Pharmaphorum, 2026.05.19.]

미국 주한 대사 지명자,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촉구
U.S. ambassador nominee vows to press South Korea on $350 billion investment pledge

­ 미국 주한 대사 지명자가 상원 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한화 520조 2,065억 원)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불명확하다며 한국 측에 명확한 이행 계획 제시를 촉구함
* 미국 상원에서 △외교 정책 △조약 △외교관 인사 등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 지명자는 한국산 농산물 시장 접근 문제와 미국 기업의 차별 금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미국의 
이민 단속으로 투자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 장벽도 함께 지적됨

­ 미국과 한국 간 무역·투자 협력이 논의되는 가운데 비자·이민 정책이 양국 협력의 장애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의료기기·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 지속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Traders Union, 2026.05.20.;Reuters, 2026.05.21.]

인도-일본 상공회의소, 의료기기 기업 대상 일본 중소기업 협력 매칭 추진
Indo-Japan Chamber of Commerce promotes medical device firm collaboration with 
Japanese SMEs

­ 인도-일본 상공회의소(Indo-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JCCI)*가 인도 
의료기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과의 협력을 
위한 CEO 비즈니스 매칭(Business Matching) 행사 참가를 모집하고 있음
* 인도와 일본 간 △경제 △문화 △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된 양자 상공 기관

­ IJCCI는 그간 양국 기업 간 매칭 플랫폼으로서 인도·일본 비즈니스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기관이며, 이번 행사는 인도 의료기기 기업들이 일본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 △부품 공급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도·일본 간 의료기기 분야 
협력 강화가 아시아 역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양국 규제 협력 및 기술 
교류 확대가 주목됨

[The Hindu, 2026.05.21.;WN.com, 2026.05.21.]

https://www.efpia.eu/news-events/the-efpia-view/statements-press-releases/patients-in-europe-waiting-longer-for-new-medicines-as-inequality-grows-between-member-states/
https://pharmaphorum.com/news/european-study-shows-inequality-access-new-medicines
https://tradersunion.com/news/financial-news/show/2093833-us-envoy-press-south-korea-investment/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trump-nominee-vows-press-seoul-its-350-billion-pledge-2026-05-20/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chennai/ijcci-calls-on-medical-equipment-firms-to-work-with-japanese-smes/article71007014.ece/amp/
https://article.wn.com/view-steel/2026/05/21/IJCCI_invites_medical_equipment_firms_to_work_with_Japanes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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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베이징 정상회담 후 관세 인하·희토류 공급 합의
U.S. and China reach agreement on tariff cuts and rare earth supply after Beijing summit

­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관세 인하 및 희토류(Rare Earth)* 접근권 확보에 
합의했으며, 양국 무역·투자 협력을 논의할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신설에도 합의함
* △첨단 전자기기 △방산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17개 원소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전략 자원

­ 중국은 관세 인하가 합의에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 발표에는 관세 인하 언급이 없어 양측 입장에 
온도 차가 존재하며, 일부 합의 사항은 양측이 서로 다른 내용을 강조하는 등 세부 이행 방안이 
불명확한 상태임

­ 미·중 간 무역 긴장이 일부 완화됐으나 핵심 합의 사항의 이행 구체성이 불분명해, 원료의약품(APIs) 
등 의약품·의료기기 원자재 수급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향후 협상 진전에 달려 있음을 시사함

[Politico, 2026.05.17.;NHK World, 2026.05.17.]

EU, 미국 관세 기한 앞두고 미·EU 무역 협정 잠정 합의
EU reaches provisional agreement on U.S. trade pact ahead of U.S. tariff deadline

­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5월 20일 5시간이 넘는 심야 협상 끝에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Scotland)에서 체결된 미·EU 무역 협정의 이행 법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로써 미국이 제시한 7월 
4일 관세 인상 기한 내 합의 완료가 가능해짐

­ 이번 합의는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EU 수입 관세 철폐와 일부 농산물·수산물의 우대 시장 접근 제공을 
핵심으로 하며, EU 산업 피해 발생 시 관세 인하를 중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Safeguard)* 조항과 
2029년 말 만료 조건(Sunset Clause)**이 포함됨
* 특정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 긴급 조치

** 법률이나 협정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만료되도록 하는 조항

­ EU가 추가 관세 확대를 방지하는 데 성공했으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등 일부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한 미·EU 통상 관계의 안정성 확보가 향후 핵심 과제로 여겨짐

[DW, 2026.05.20.;Politico, 2026.05.20.]

위너메디컬, 베트남에 6,000만 달러 규모 생산 기지 착공
Winner Medical breaks ground on $60 million production base in Vietnam

­ 중국 의료기기 기업 위너메디컬(Winner Medical)이 5월 20일 베트남 꽝닌성(Quang Ninh Province) 
하이하 산업단지(Hai Ha Industrial Park)에 총 6,000만 달러(한화 892억 원) 규모의 신규 생산 기지 
착공식을 개최했으며, 2027년 3분기 본격 양산을 목표로 의료용 드레싱 및 수술실 소모품 생산 라인을 
우선 구축할 예정임

­ 위너메디컬은 110개국 이상에 의료용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베트남이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에 참여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비용 경쟁력을 
높이려는 판단에서 베트남을 핵심 해외 생산 거점으로 선택함

­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 의료기기 기업들이 생산 역량의 
단순 이전을 넘어 △현지화 △기술 이전 △지역사회 기여를 결합한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의료용품 공급망의 다변화 및 회복력 강화 전략이 국제 의료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을 시사함

[Globe Newswire, 2026.05.20.;VIR, 2026.05.20.]

https://www.politico.eu/article/china-says-agreement-reached-with-us-to-lower-some-tariffs-trump-xi-beijing/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260517_03/
https://www.dw.com/en/eu-strikes-deal-on-us-trade-pact-ahead-of-trump-tariff-deadline/a-77222972
https://www.politico.eu/article/eu-strikes-deal-implement-us-trump-trade-pact-negotiations-compromise/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26/05/20/3298205/0/en/winner-medical-breaks-ground-on-new-production-base-in-vietnam-to-serve-global-medical-supply-chains-through-local-manufacturing.html
https://vir.com.vn/chinas-winner-medical-breaks-ground-on-new-production-base-in-vietnam-1529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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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진단 추론 능력, 의사 수준에 근접 … 임상 현장 적용 안전성·형평성 과제 부상
­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된 퍼스펙티브(Perspective)* 논문에 따르면 추론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일부 진단 과제에서 의사 수준의 성과에 근접하고 있으며, 
오픈AI(OpenAI)의 추론 모델 o1-프리뷰(o1-preview)는 임상병리 사례에서 △88.6%의 정확도를 
기록하고 △응급실 환자의 초기 분류에서 67%의 정확도를 달성하여 일부 항목에서 전문의 수준을 상회함

* 최신 연구 성과와 그 의미를 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해설하는 학술 논평 형식

­ 최신 추론 모델은 텍스트 외에 △이미지 △음성 △영상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Multimodal)**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의료 AI 활용 범주는 ❶행정 워크플로(Workflow) ❷임상 기록 생성 ❸임상 
의사결정 지원 ❹환자 소통 ❺의학 연구 지원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됨

**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AI 방식

­ 논문은 AI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협력 도구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AI 임상 인증 
(Clinical Certification)*** 제도 도입을 통해 AI 시스템을 의료 지식 보조에서 감독 하 임상 실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AI 시스템이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절차

­ 한편, 독립 평가에서 공개된 소비자용 의료 AI 도구가 응급 사례의 절반 이상을 과소분류 
(Under-Triage)****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한 실효성 검증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됨

**** 응급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낮은 위험도로 잘못 분류하는 것으로, 치료 지연·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

­ AI의 진단 추론 능력이 의사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AI 임상 인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효성 △안전성 △형평성이 검증되지 않은 AI 시스템은 임상 현장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보여줌

[Science, 2026.04.30.;News-Medical, 2026.05.08.]

02 로비라이비르길리대학, AI 분자 생성 모델 ‘코코그래프’ 개발로 신약·신소재 발굴 가속화
­ 스페인 로비라이비르길리대학교(Universitat Rovira i Virgili, URV) 화학공학과 

연구팀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화학적으로 유효한 신규 분자를 수백만 
개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 ‘코코그래프(CoCoGraph)’를 개발하여 국제 학술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Nature Machine Intelligence)에 게재했으며, △신약 
△신소재 △냉매 등 다양한 분야의 화합물 발굴을 가속화하는 도구로 주목됨

­ 해당 모델은 이미지 생성 AI에서 활용되는 확산 모델(Diffusion Model)*을 분자 구조에 적용한 방식으로, 
실제 분자의 결합을 무작위로 분해한 후 역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학습하며 각 원자가 정확한 결합 수를 
유지하는 제약 조건을 내재화하여 생성된 분자의 100%가 화학적으로 유효함을 보장함

*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했다가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 학습하여 새로운 구조를 생성하는 AI 기법

­ 또한, 534만 개 파라미터(Parameter)**의 경량 설계임에도 기존 분자 생성 모델 6종과의 비교에서 36개 
화학적 특성 중 약 66.6% 이상에서 우월한 성능을 보였으며, 8,200만 개 분자가 수록된 펍켐 
(PubChem)*** 대비 95.7%의 신규성과 99.8%의 고유성을 달성함

** AI 모델의 학습 가능한 변수의 수로, 수치가 클수록 모델이 복잡하고 많은 연산 자원이 필요함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산하 화학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 세계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1억 개 

이상의 화합물 정보를 수록함

­ 현재 코코그래프는 특정 기능을 목표로 분자를 설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연구팀은 파라세타몰 
(Paracetamol)****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후보 분자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하는 등 표적 분자 설계 
방향으로 확장을 추진 중임

**** △해열 △진통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으로, 의약품 개발 연구에서 기준 분자로 자주 활용됨

[Biotech Spain, 2026.05.04.;The Brighter Side of News, 2026.05.07.]

https://www.science.org/doi/10.1126/science.aeg8766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60508/AI-diagnostic-reasoning-nears-physician-performance.aspx
https://biotech-spain.com/en/articles/a-new-artificial-intelligence-tool-that-can-generate-millions-of-new-molecules/
https://www.thebrighterside.news/post/new-ai-tool-can-generate-millions-of-new-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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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레니오바이오-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무세포 단백질 발현 협력 체결
­ 독일 테크바이오(TechBio)* 기업 레니오바이오(LenioBio)가 미국 DNA 합성 기업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Twist Bioscience)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며, 레니오바이오의 
무세포 단백질 발현(Cell-Free Protein Expression)** 플랫폼 앨리스(ALiCE®)와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의 DNA △제조 △자동화 역량을 통합하여 AI 신약 개발의 
설계-구축-검증(Design-Build-Test)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목표임

* △AI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공학 등 기술을 생물학 연구에 통합하여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기업 유형
**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세포 추출물이나 재조합 단백질 혼합물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

­ 앨리스 플랫폼은 진핵세포(Eukaryotic Cell)*** 특성을 갖는 △전장(Full-Length) 단백질 △정상 접힘 
(Folded) 단백질 △기능성(Functional) 단백질을 24시간 내에 생산이 가능하며, 기존 세포 기반 시스템 
대비 계산적 설계와 실험실 검증 사이의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

*** 핵과 세포소기관을 갖춘 복잡한 세포 구조로, △인간 △동물 △식물 △효모 등이 해당하며 복잡한 단백질 접힘과 변형이 가능함

­ 레니오바이오 CEO는 AI가 바이오 의약품용 신규 단백질 분자를 설계할 수 있지만 컴퓨터의 설계가 실제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이번 협력으로 실제 분자 데이터를 신속하게 생성하여 
랩인더루프(Lab-in-the-Loop)**** 반복 주기를 통해 AI 모델에 실험적 근거를 즉각 피드백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힘

**** AI 모델이 설계한 분자를 실험실에서 즉각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AI 모델 학습에 반영하는 순환 최적화 방식

­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CEO는 AI 기반 항체 개발에서 반복 속도와 실험적 데이터 품질이 모델 성능과 
의사결정에 직결된다고 강조했고, 이번 협력이 AI 기반 신약 개발에서 계산적 설계와 실험실 검증 간의 
간극을 좁혀 △단백질 △항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전망임

[First Word Pharma, 2026.05.08.;BioSpace, 2026.05.08.]

04 킹스칼리지런던 연구팀, AI 수술 로봇 임상 혁신 가능성 제시 … 규제·윤리 체계 정비 선결 과제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 KCL) 생의공학·영상과학부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사이언스(Frontiers in 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서 ‘구현된 AI(Embodied AI)*’가 탑재된 
차세대 수술 로봇이 수술 실무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윤리 △규제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물리적 로봇 시스템에 통합되어 실제 환경에서 △감지 △학습 △행동하는 AI로, 수술 로봇에 적용될 경우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보조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

­ AI 기반 수술 로봇 시스템은 △수술팀 성과·인식·의사결정 향상 △수술 중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인과관계 
인식을 통한 최적 치료 경로 예측 △원격 수술 지원 등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중 센서가 연결된 
스마트 수술실 환경에서 AI가 수술 중 각 행동을 최적화하는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됨

­ 논문은 AI 수술 로봇 도입의 핵심 미해결 과제로 ❶승인 후에도 계속 학습·진화하는 적응형 AI 시스템 
규제 방안 ❷데이터셋 편향으로 인한 의료 불평등 심화 방지 ❸글로벌 연구·산업 집중도 불균형 해소를 
지목했으며, 수술의사가 AI 보조를 받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남아야 한다는 인간 감독(Human 
Oversight)** 원칙을 강조함

** AI 시스템의 출력과 행동을 인간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토 △개입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체계

­ 이번 제안은 AI 수술 로봇이 맞춤형 수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규제 체계 정비 및 다중 이해관계자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환자 안전과 임상 혁신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줌

[The Engineer, 2026.05.08.;King's College London, 2026.05.14.]

https://firstwordpharma.com/story/7359419
https://www.biospace.com/press-releases/leniobio-and-twist-bioscience-enter-into-a-collaboration-to-further-enable-ai-drug-discovery
https://www.theengineer.co.uk/content/news/ai-in-surgical-robotics-raises-regulation-questions
https://www.kcl.ac.uk/news/ai-powered-surgical-robots-could-transform-surgery-if-regulatory-gaps-are-closed-newly-released-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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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IAPP 캐나다 심포지엄, 3개 주 개인정보보호청 AI 의료 스크라이브 규제 접근법 공개
­ 2026년 5월 IAPP 캐나다 심포지엄(IAPP Canada Symposium 2026)에서 캐나다 

❶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BC) ❷온타리오(Ontario) ❸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 3개 주 개인정보보호청(Data Protection 
Authority, DPA)* 대표들이 AI 의료 스크라이브(AI Medical Scribe)** 규제 접근법을 
공개했으며, 앞서 2026년 1월 ❶BC ❷온타리오 ❸앨버타(Alberta) 3개 주가 이미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음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준수를 감독하고 지침을 발행하는 주 정부 산하 독립 규제 기관
**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임상의와 환자 간 대화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진료 요약문을 생성하는 AI 소프트웨어

­ 온타리오주 시범 프로그램에서 AI 스크라이브가 임상의의 주당 업무 시간을 최대 10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온타리오 가이던스는 AI 스크라이브 관련 △개발사 △도입 기관 △의료진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전자 의뢰 △검사 권고 등 AI 확장 기능에 대한 선제적 규제 방향도 포함됨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는 자체 가이던스를 개발했으며, 개인건강정보법(Personal Health Information Act, 
PHIA)에 따른 △데이터 관리자와 AI 스크라이브 서비스 간 계약 관계 △환자 동의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룸

­ BC주는 공공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에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이원적 체계로 가이던스 적용 범위가 
분절되는 한계가 있으며, 캐나다 연방 AI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이 의회 정회로 
무산된 가운데 각 주가 독자적 접근법을 이어가고 있음

­ 이번 심포지엄 논의는 △연방 AI 법률 부재 속 주별 규제 분절 해소와 △의료 AI 거버넌스 표준화가 
캐나다 의료 AI 도입의 핵심 선결 과제임을 보여줌

[BLG, 2026.02.13.;IAPP, 2026.05.06.]

06 LLM, 헬스-LLM·엠디에이전츠 프레임워크로 건강 예측·임상 의사결정 재편 실증
­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헬스-LLM(Health-LLM)과 엠디에이전츠(MDAgents)* 프레임워크가 의료기기 업계의 LLM 임상 현장 
도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웨어러블(Wearable) 센서 기반 ❶실시간 건강 예측과 ❷다학제 
(Multidisciplinary)** 임상 의사결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실증적 해법으로 재주목받고 있음

*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와 LLM을 연결하여, △신호 처리 △맥락 프롬프트 설계를 통해 생리신호 기반 건강 예측 능력을 강화함
** 의료 과제의 복잡도에 따라 LLM 협업 구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다중 에이전트(Multi-Agent) 프레임워크

­ 파인튜닝된 헬스알파카(HealthAlpaca)***는 △GPT-4 △제미나이-프로(Gemini-Pro)보다 적은 파라미터 
(Parameter)로 10개 건강 예측 과제 중 7개에서 최고 또는 2위 성능을 달성했으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Context Engineering)****이 일부 과제에서 최대 23.8%의 성능 향상을 이끄는 핵심 요소임이 확인됨

*** 헬스-LLM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의료 도메인 특화 파인튜닝된 소형 LLM
**** △사용자 프로필 △임상 지식 △시계열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LLM 프롬프트에 통합하는 전략적 설계 기법

­ 엠디에이전츠는 단순 과제는 단일 LLM이, 복잡한 다학제 과제는 전문 분야별 LLM 팀이 협업하는 적응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주요 임상 진단 성능 평가에서 단일 에이전트 대비 우수한 성능과 의사 수준의 의료 
복잡도 분류 정확도를 입증함

­ 두 프레임워크는 LLM을 단일 모델이 아닌 임상 워크플로(Workflow)에 내재화된 에이전트로 접근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의료 AI 상용화의 핵심임을 보여주며, 더 크고 비싼 모델보다 도메인 특화 설계와 적응형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에 투자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임을 시사함

*****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올바른 순서와 방식으로 협력하도록 조율하는 관리 체계

[arXiv, 2024.01.12.;MD+DI, 2026.05.08.]

https://www.blg.com/en/insights/2026/02/what-health-organizations-need-to-know-about-the-new-ai-scribe-guidelines
https://iapp.org/news/a/canada-s-provincial-dpas-discuss-approach-to-medical-ai-scribe-guidance
https://arxiv.org/abs/2401.06866
https://www.mddionline.com/artificial-intelligence/how-large-language-models-are-reshaping-health-prediction-clinical-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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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테더, 구글 메드제마를 상회하는 온디바이스 의료 AI 모델 ‘QVAC 메드사이’ 출시
­ 홍콩 암호화폐 기업 테더(Tether)의 AI 연구 그룹이 △스마트폰 △웨어러블(Wearable) 등 

저전력 기기에서 직접 구동되는 온디바이스(On-Device)* 의료 특화 AI 모델 △QVAC 
메드사이-1.7B(MedPsy-1.7B, 17억 파라미터) △QVAC 메드사이-4B(MedPsy-4B, 
40억 파라미터)를 출시했으며, 두 모델 모두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Google)의 의료 AI 
모델 메드제마(MedGemma)를 주요 성능 평가에서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됨

*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직접 AI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환자 개인정보 보호 △지연 시간 
최소화에 유리함

­ QVAC 메드사이-1.7B는 임상 실무 평가 지표 헬스벤치 하드(HealthBench Hard)**에서 62.62점을 
기록하여 구글 메드제마-1.5-4B보다 11점 이상 높았으며, 메드사이-4B는 70.54점으로 자신보다 약 7배 
큰 메드제마-27B를 능가했음

** 실제 임상 환경에서 의료 AI의 진단·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 성능 지표

­ 두 모델은 ❶메드QA(MedQA) ❷메드MCQA(MedMCQA) ❸MMLU 헬스(MMLU Health) ❹펍메드QA 
(PubMedQA) ❺아프리메드QA(AfriMedQA) ❻메드엑스퍼트QA(MedXpertQA) ❼헬스벤치(HealthBench) 
❽헬스벤치 하드(HealthBench Hard) 8개 의료 성능 평가 지표에서 검증됐으며, △의료 감독 학습 △임상 
추론 데이터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RL)***을 결합한 단계적 학습 방식으로 훈련됨

*** AI가 시행착오를 통해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

­ 이번 출시는 환자 데이터의 외부 전송 없이 병원 시스템과 모바일 기기에서 의료 추론이 가능해지는 
온디바이스 의료 AI 시대의 본격화를 알리는 것으로 주목됨

[KuCoin, 2026.05.07.;CryptoBriefing, 2026.05.07.]

08 웁, 임상의 화상 상담·전자건강기록 연동을 통해 디지털헬스 플랫폼 전환 본격화
­ 미국 피트니스 웨어러블(Wearable) 기업 웁(WHOOP)이 올해 여름 미국 내 회원을 대상으로 앱 내 

임상의 온디맨드(On-Demand)* 화상 상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헬스엑스(HealthEx)**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연동으로 회원의 △진단 내역 △복용 
약물 △의료 시술 이력을 웁 앱 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됨

* 사전 예약 없이 필요할 때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
** 의료 기록 플랫폼으로, 다양한 의료기관의 전자건강기록을 통합·관리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연동 서비스

­ 임상의는 상담 시작 전 회원의 수개월치 △심박수 변동성(Heart Rate Variability, HRV)*** △수면 단계 
△회복 점수 △스트레인(Strain)**** 데이터 △혈액검사 결과 △EHR에 접근할 수 있어 단편적 정보에 
의존하는 기존 원격진료(Telemedicine)와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 상담이 가능함

*** 심장 박동 간격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율신경계 기능과 회복 상태를 평가하는 데 활용됨
**** 신체적 활동의 강도와 누적 부하를 수치화한 웁 고유의 운동 부하 지표

­ 웁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2가지 AI 기능도 강화했으며, ❶마이 메모리(My Memory)는 회원이 AI 코칭 
레이어에 개인 맥락 정보를 직접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고 ❷프로액티브 체크인(Proactive 
Check-Ins)은 마라톤 등 주요 이벤트에 앞서 AI가 선제적으로 수면·훈련 조정을 권고하는 기능임

­ 이번 업데이트는 피트니스 웨어러블이 수동적 데이터 수집 도구를 넘어 △AI △임상 서비스 △EHR을 
통합하는 디지털헬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의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임

[TechBuzz, 2026.05.08.;Mobi Health News, 2026.05.12.]

https://www.kucoin.com/news/flash/tether-launches-on-device-medical-ai-models-that-outperform-google-s-in-benchmarks
https://cryptobriefing.com/tether-medical-ai-qvac-medpsy-outperforms-google/
https://www.techbuzz.ai/articles/fitness-wearable-whoop-to-offer-on-demand-clinician-access-to-u-s-users
https://www.mobihealthnews.com/news/whoop-launches-clinician-video-visits-ehr-integration-health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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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파트너 테라퓨틱스, NRG1 융합 양성 담관암 표적 치료제 ‘비젠그리’ FDA 승인 획득
­ 미국 바이오텍(Biotech) 파트너 테라퓨틱스(Partner Therapeutics)가 NRG1 

유전자 융합(NRG1 Gene Fusion)* 양성 담관암(Cholangiocarcinoma)** 치료제 
‘비젠그리(BIZENGRI®)’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이는 
NRG1 융합 양성 담관암에 대한 세계 최초의 표적 치료제임

*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NRG1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여 암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돌연변이
**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담즙을 운반하는 담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 진단 시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 소화기암

­ 이번 승인은 FDA의 국가우선바우처(Commissioner's National Priority Voucher, CNPV)*** 대상이 되어 
목표보다 5개월 이상 앞서 이루어졌고, 비젠그리는 △혁신 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희귀 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을 사전에 획득함

*** FDA가 국가 주요 의료 과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심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우선순위 심사 지원 제도
**** 미국 내 환자 수 20만 명 미만인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FDA가 부여하는 특별 지정

­ 승인은 NRG1 융합 양성 담관암 환자 19명 대상 임상 2상 이엔알지(eNRGy) 시험을 기반으로 하며, 
△전체 반응률(Overall Response Rate, ORR)은 36.8%였고 △반응 지속 기간(Duration of 
Response, DOR)은 2.8~12.9개월 △약물 관련 부작용에 의한 투여 중단율은 1% 미만으로 양호한 
안전성을 입증함

­ 이번 승인은 NRG1 유전자 융합이라는 희귀 분자 표지자를 표적으로 하는 첫 번째 치료제가 탄생한 
것으로, 종양 유형에 관계없이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바이오마커(Biomarker) 기반 정밀 
종양학(Precision Oncology) 치료 전략이 희귀 암종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줌

[Al-Ain News, 2026.05.07.;FDA, 2026.05.08.]

10 리제네론·인텔리아·로켓 파마 등, 유전자 치료 분야 FDA 승인 및 임상 성과 잇따라
­ 미국 바이오제약 기업 리제네론(Regeneron)이 OTOF 유전자(OTOF Gene)* 변이로 인한 유전성 청각 

손실 치료제 ‘오타르메니(Otarmeni™)’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획득했으며, 이는 신경감각(Neurosensory) 기능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설계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리제네론은 미국 내 무료 제공 계획을 밝힘

* 내이 유모세포에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며, 양쪽 대립 유전자 모두 변이 시 선천성 청각 손실이 발생함

­ 임상 1·2상 CHORD 시험에서 10개월~16세 소아 20명에게 와우관(Cochlea)** 내 단회 투여한 결과 24주 
시점에 80%(20명 중 16명)가 청력 개선을 달성했으며, 48주까지 추적된 참가자의 42%는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는 정상 청력 수준을 회복하였음

**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달팽이 모양의 내이 구조

­ 미국 바이오텍 인텔리아 테라퓨틱스(Intellia Therapeutics)는 유전성 혈관부종(Hereditary Angioedema, 
HAE)*** 대상 체내 유전자 편집 치료제 ‘론보-Z(Lonvo-z)’의 임상 3상 HAELO 시험에서 발작 빈도 87% 
감소를 달성함

*** △피부 △점막 △소화기에 갑작스럽고 심각한 부종이 반복 발생하는 희귀 유전 질환

­ 미국 유전자 치료 기업 로켓 파마(Rocket Pharma)는 FDA 가속 승인으로 획득한 희귀 소아 면역 결핍증 
치료제 ‘크레슬라디 (Kresladi™)’의 우선심사 바우처(Priority Review Voucher, PRV)를 매각했으며, 
유전자 치료 파이프라인 인수로 업계 재편이 이어짐

­ 이번 승인은 유전자 치료가 감각 신경 기능 장애 치료에 적용된 세계 최초 사례로, 선천성 유전 질환에 
대한 일회성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청각·시각 등 신경감각 분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줌

[Regeneron, 2026.04.23.;GEN, 2026.05.08.]

https://al-ain.com/article/new-treatment-hope-bile-duct-cancer-patients
https://www.fda.gov/drugs/resources-information-approved-drugs/fda-approves-zenocutuzumab-zbco-advanced-unresectable-or-metastatic-cholangiocarcinoma
https://investor.regeneron.com/news-releases/news-release-details/otarmenitm-lunsotogene-parvec-cwha-approved-fda-first-and-only/
https://www.genengnews.com/topics/genome-editing/gene-therapy-briefs-regeneron-wins-fda-approval-for-first-neurosensory-gene-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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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뉴욕시립대학 연구팀, 대기오염·폭염의 실시간 건강 영향 추적 가능성 확인
­ 미국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연구팀이 △웨어러블 

(Wearable) 기기 △스마트폰 GPS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를 통합하여 대기오염과 폭염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파일럿 연구(Pilot Study)를 수행함

* 하루 여러 차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재 △기분 △증상 △행동을 즉각 기록하는 설문 방식

­ 참가자들은 약 1개월간 핏빗(Fitbit) 스마트워치를 착용 후 하루 수차례 기분 설문에 응답했고, 연구팀은 
❶GPS 위치 데이터와 ❷대기오염(△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별 환경 
노출 프로파일(Exposure Profile)**을 구축함

** 개인이 하루 동안 이동하면서 실제 노출된 환경 조건을 시간·장소별로 기록한 데이터 집합

­ 주요 발견으로는 △이산화질소·폭염 노출이 높은 날 심박수 변동성(Heart Rate Variability, HRV)***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산화황 노출 증가 시 불안감·절망감이 높아졌고 △폭염 노출이 높을수록 오히려 
슬픔이 감소하는 반직관적 결과도 확인됐음

*** 심장 박동 간격의 변화량으로, 자율신경계 기능과 스트레스 회복력을 평가하는 생체 지표

­ 연구팀은 ❶웨어러블 ❷GPS ❸실시간 설문을 결합하여 △환경 노출 △즉각적 건강 반응을 동시에 측정한 
세계 최초 시도임을 강조했으며,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지원 하에 
청소년 뇌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환경 노출 영향을 추적하는 대규모 후속 연구를 진행 중임

­ 이번 연구는 소형 파일럿임에도 웨어러블 기기와 환경 역학(Environmental Epidemiology)**** 통합이 
개인 맞춤형 예방 의학과 임상 의사결정 지원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을 보여줌

**** 환경 요인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 수준에서 연구하는 역학 분야

[The Graduate Center CUNY, 2026.05.08.;News-Medical, 2026.05.08.]

12 FDA-CMS, 혁신 의료기기 메디케어 적용 가속화 ‘RAPID’ 프로그램 발표
­ △미국 식품의약국(FDA)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가 혁신 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의 FDA 허가 후 메디케어(Medicare)** 급여 
적용까지의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최단 60~90일로 단축하는 ‘RAPID(Regulatory Alignment for 
Predictable and Immediate Device)’ 프로그램을 공동 발표했으며, 기존 TCET(Transitional Coverage 
for Emerging Technologies)*** 프로그램은 신규 접수가 중단됨

* FDA가 지정한 혁신 의료기기로 생명 위협과 영구적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적인 의료기기 
** 주로 65세 이상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공공 의료보험

*** 기존에 운영되던 혁신 의료기기 메디케어 급여 적용 임시 경로로, 연간 최대 5개 기기만 처리 가능한 한계로 비판을 받아 왔음

­ RAPID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사용 허가(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IDE)****부터 FDA와 
CMS가 공동으로 임상시험 설계에 참여하여 △허가 △국가 급여 결정(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 
NCD)에 필요한 근거를 동시에 생성하는 방식임

**** FDA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인체 적용을 허가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임상시험 개시 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승인

­ RAPID는 연간 5개 한계였던 기존 TCET를 대체하여 약 40~60개 기기에 적용 가능하며, 한편 CMS는 
혁신 의료기기의 신기술 가산지급(New Technology Add-On Payment, NTAP) 특례 경로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음

­ 이번 발표를 통해 급여 적용은 빨라지되 병원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어, △혁신 의료기기 제조사 
△의료기관 △투자자 모두 두 제도 변화의 복합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Latham & Watkins LLP, 2026.05.07.;Ropes & Gray, 2026.05.08.]

https://www.gc.cuny.edu/news/smartwatches-and-gps-show-promise-tracking-environmental-impacts-health-real-time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60508/Wearable-devices-track-real-time-health-effects-of-pollution-and-heat.aspx
https://www.lw.com/en/insights/cms-and-fda-announce-new-rapid-program-for-medicare-coverage-of-breakthrough-medical-devices
https://www.ropesgray.com/en/insights/alerts/2026/05/cms-and-fda-propose-major-changes-for-breakthrough-devices-with-proposed-repeal-of-ntap-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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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후지필름, 반월판 손상 대상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세이비스커스’ 일본 승인 획득
­ 일본 종합 헬스케어·영상 기업 후지필름(FUJIFILM) 자회사 후지필름 도야마 케미컬 

(FUJIFILM Toyama Chemical)이 반월판(Meniscus)* 손상 치료제 ‘세이비스커스 
(SAVYSCUS®)’ 주사에 대한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법(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Act, PMD Act) 제조·판매 승인을 획득했으며, 이는 반월판 손상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의 재생의료 제품(Regenerative Medical Product)** 승인 사례임

* 무릎 관절에서 △충격 흡수 △하중 분산 △관절 안정성을 담당하는 반달 모양의 연골 구조물
** △세포 △조직 △유전자를 활용하여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재생하는 첨단의료 제품

­ 세이비스커스는 도쿄과학대학교(Institute of Science Tokyo)에서 개발한 활막 중간엽 줄기세포(Synovial 
Mesenchymal Stem Cell, SMSC)*** 기반 기술을 적용한 자가(Autologous)**** 치료제로, 환자 본인의 
무릎 활막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배양하여 관절경(Arthroscope)***** 수술을 통해 최소 침습적으로 투여함

*** 관절 활막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로, △연골 △뼈 △지방 등으로 분화 가능하며 무릎 반월판 재생에 특화된 세포 유형
**** 환자 본인의 세포를 채취하여 치료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면역 거부 반응 위험이 없음

***** 관절 내부를 카메라로 직접 보며 수술하는 최소 침습 내시경 수술 기법

­ 임상 3상 시험에서 반월판 절제술이 필요한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무릎 기능·통증·안정성·부종 
등을 종합 평가하는 라이솜 무릎 점수(Lysholm Knee Score)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혈관 비분포 영역 
중심부에서 35.7%의 환자가 완전 치유를 달성하였으며 △104주까지 제품 관련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음

­ 일본에서는 연간 약 5만 건의 반월판 수술 중 절반이 반월판 절제술에 해당하며, 절제 후 장기적으로 일본 
내 2,000만 명 이상이 이환된 무릎 골관절염(Knee Osteoarthritis) 진행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승인은 반월판 보존이라는 정형외과 치료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한 사례로, 활막 줄기세포 기반 자가 
재생 치료가 기존 수술적 절제 중심의 반월판 치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옵션으로 부상할 것으로 주목됨

[Business Insider, 2026.05.08.;MedPath, 2026.05.08.]

14 FDA, MoCRA 시행 3년 성과 공개 … 화장품 규제 감독 강화 기조 지속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6년 5월 4일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MoCRA)* 시행 3년간의 성과를 공개했으며, MoCRA는 1938년 이후 8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화장품 규제의 가장 큰 개혁으로 FDA의 화장품 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했음

* 화장품 제조사의 △시설 등록 △제품 목록 제출 △이상사례 보고 △안전성 검증 의무를 강화한 법률로, 2022년 12월 29일 발효됨

­ MoCRA 시행으로 △화장품 시설 등록 건수는 기존 5,176건에서 1만 5,000건 이상으로 약 3배 △제품 
등록 건수는 3만 5,102건에서 100만 건 이상으로 약 30배 증가했으며 △업계의 FDA 이상사례 보고도 3배 
이상 늘어, FDA는 이를 AI 기반 이상 사례 모니터링 시스템(Adverse Event Monitoring System)**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음

**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 규제 카테고리의 이상사례를 통합 모니터링하는 FDA의 단일 대시보드 시스템

­ FDA는 2025년 12월 화장품에 사용되는 상위 25개 과불화화합물(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의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MoCRA로 의무화된 제품 목록 제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됐고 PFAS 함유 제품이 전체 등록 제품의 0.4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자연 분해되지 않고 일부 화장품에 방수·내구성 향상 목적으로 사용되며, △발암성 △내분비 교란 우려로 규제 논의가 확대됨

­ MoCRA 이행을 통해 FDA의 화장품 감독이 자발적 보고 중심에서 △의무적 △체계적 규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화장품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은 커지면서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새로운 화장품 
규제 환경이 본격화될 전망임

[FDA, 2026.05.04.;Kelley Drye, 2026.05.13.]

https://markets.businessinsider.com/news/stocks/fujifilm-announces-approval-of-savyscus-injection-in-japan-1036129235
https://trial.medpath.com/news/fujifilm-receives-japan-approval-for-first-in-class-stem-cell-therapy-for-meniscal-injuries
https://www.fda.gov/news-events/fda-voices/how-fda-implementing-landmark-cosmetics-legislation-positively-impact-public-health
https://www.kelleydrye.com/viewpoints/blogs/ad-law-access/fda-signals-increased-cosmetics-oversight-through-mocra-implementation-and-other-regulatory-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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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로레알-엔비디아, AI 기반 분자 시뮬레이션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혁신 협력 확대
­ 프랑스 글로벌 뷰티 기업 로레알(L'Oréal Group)이 미국 반도체·AI 기업 엔비디아 

(NVIDIA)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엔비디아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 
프레임워크 ‘알케미(ALCHEMI)*’를 연구개발 인프라에 통합했으며, 기존 마케팅·광고 
최적화 중심의 AI 활용에서 핵심 연구 영역으로의 전환을 선언함

* 분자 수준의 물성·상호작용을 AI로 예측하는 엔비디아의 계산화학(Computational Chemistry)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 알케미는 원자 수준에서 성분의 성능과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Simulation)하여 수천 가지 변수를 가상 
환경에서 동시에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비 최대 100배 빠른 제형(Formulation)** 발굴을 
가능하게 하고 △물리적 실험실 테스트 이전 단계에서 최적 성분 조합을 식별함

**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여러 성분을 특정 비율로 혼합하여 원하는 효능과 질감을 구현하는 기술적 조합

­ 현재 협력은 ❶자외선 차단(Photoprotection) ❷피부 톤 관리(Skin Tone Management) 두 가지 핵심 
피부 과학 영역에 집중됐으며, 로레알은 이를 통해 스킨케어 제품의 성능 기준 향상과 소비자 맞춤형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임

­ 로레알 부최고경영자(Deputy CEO)는 AI 기반 분자 시뮬레이션이 원자 수준의 발견을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차원을 연구 현장에 더해주며, 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제품 개발을 가속화한다고 밝힘

­ 이번 협력은 AI 기반 분자 시뮬레이션이 뷰티 산업의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통적인 실험실 시행착오 
방식에서 디지털 예측 기반 정밀 제형 개발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줌

[BOL News, 2026.05.05.;The Jerusalem Post, 2026.05.08.]

16 인코스메틱스 글로벌 2026, 바이오텍·실리콘 대체·스킨케어 선케어 혁신 성분 주목
­ 2026년 4월 파리에서 개최된 인코스메틱스 글로벌 2026(in-cosmetics Global 2026)에서 233개 신규 

성분이 공개됐으며, 영국 성분 기업 크로다 뷰티 액티브(Croda Beauty Active)는 4월 21일 사전 발표한 
차세대 펩타이드(Peptide)* 전달 기술 마트릭실 네오라이드(Matrixyl® Neolide™)를 선보였고 기존 대비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43% 절감하고 15일 내 가시적 피부 개선 효과를 입증함

* 아미노산이 결합된 단백질 조각으로, 피부 세포에 작용하여 기능성 효능을 발휘하는 화장품 핵심 성분
** 제품 △생산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수치화한 지표

­ △미국 성분 기업 이놀렉스(Inolex)의 실리콘 대체 헤어케어 성분 렉스필 샤인(LexFeel® Shine)***과 
△스위스 지보당 액티브 뷰티(Givaudan Active Beauty)의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기반 복합 전달 
시스템 벡터히알(VectorHyal™)****도 주목받았으며, 벡터히알은 기능성 성분과 활성 성분의 경계를 허무는 
다기능 전달 기술로 평가됨

*** 기존 실리콘과 동등한 △부드러움 △윤기 △가벼움을 구현하는 친환경 실리콘 대체 성분
**** 히알루론산 기반 캡슐화로 다양한 활성 성분을 동시에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시스템

­ △바이오텍(Biotech) △정밀 발효(Precision Fermentation)***** 기술을 통한 친환경 대체 생산이 주요 
트렌드로 부상했으며, 이를 통해 원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업계 혁신이 집중됨

***** 미생물을 활용하여 기존 원료를 동물·농업 의존 없이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원료 생산 방식

­ 선케어 분야에서는 자외선 차단을 넘어 △노화 방지 △피부 광채 효과를 결합한 스킨화된 선케어(Skinified 
Suncare)로의 진화가 두드러졌으며, SPF 부스터(SPF Booster)가 단일 성분으로 넓은 자외선 차단과 
피부 기능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됨

­ 이번 전시회는 △지속가능성 △고성능 △감각적 경험을 동시에 충족하는 원료 혁신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기준으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함

[Croda, 2026.04.21.;Global Cosmetics News, 2026.05.07.]

https://www.bolnews.com/lifestyle/loreal-brings-ai-into-the-lab-skincare-at-molecular-level/
https://www.jpost.com/consumerism/article-895102
https://www.croda.com/en-gb/media-hub/news/general/croda-beauty-matrixyl-neolide
https://www.globalcosmeticsnews.com/reel-review-in-cosmetics-global-2026-lexfeel-shine-matrixyl-neolide-and-the-rise-of-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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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GCC 의료관광 시장, 2034년 225억 달러 돌파 전망
­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IMARC 그룹(IMARC Group)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2025년 
96억 달러(한화 14조 2,789억 원)에 달함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 6개국이 정치 및 
경제적 협력과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1981년에 결성한 지역 협력 기구

­ GCC 의료관광 시장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94%로 성장하여 2034년에는 225억 
달러(한화 33조 4,6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 △숙련된 의료 전문인력 △최첨단 의료시설이 아시아·아프리카·유럽 환자를 
유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과 정부의 의료 분야 확장 지원도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시장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는 △선진국 의료비 상승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 △GCC 병원의 
의료관광 마케팅 확대 △미용 및 웰니스 관광 서비스 확장 △의료 인증 기준 향상 등이 언급됨

­ 또한, △AI 기반 의료관광 플랫폼 도입 △다국어 환자 지원 시스템 △디지털헬스 기술 통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이 시장 확대를 추가적으로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Market Research Future, 2026.04.06.;openPR.com, 2026.05.08.]

18 JCH 디지털, 의료관광 수요 회복에도 외과의사 환자 의뢰 부진 지속되는 원인 분석
­ 글로벌 관광이 COVID-19 이전 수준의 97%까지 회복되며 의료관광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고 △신규 고객 발굴 △온라인 노출 확대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외과의사 다수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환자 
의뢰(Referral)*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담당 의사나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의 △치료 △검사 △자문이 더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의료 전문가나 상급 
병원으로 환자의 진료를 넘기는 의료 절차

­ 캐나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 JCH 디지털(JCH Digital)의 보고서 ‘의학에서의 권위 대 인지도(Authority 
vs Recognition in Medicine)’는 대부분의 외과의사들이 환자 유치 경쟁에 늦게 나서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함 ▶ <관련 내용 보기>

­ 또한, 환자의 특정 의사에 대한 인식은 정보 탐색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일상적 노출을 통해 형성되며 
환자가 정보 탐색을 시작할 때는 이미 선택지가 좁혀진 상태임

­ 보고서는 클리닉들이 높은 노출도를 달성하더라도 환자의 탐색 시점에 발견될 뿐 그 이전부터 인지되지 
못해 실제 환자 유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신뢰 격차(Trust Gap)’로 명명함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JCH 디지털은 소셜미디어 도달률이나 유료 광고 등 인기도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환자가 정보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독립적인 제3자 매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 구축을 강조함

­ 환자의 신뢰는 의사를 비교하는 시점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축적되어 이미 형성이 완료된 
상태로 비교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검색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FinancialContent, 2026.04.11.;msn, 2026.05.07.]

https://www.marketresearchfuture.com/reports/gcc-medical-tourism-market-44095
https://www.openpr.com/news/4506241/gcc-medical-tourism-market-size-to-surpass-usd-22-5-billion
https://www.jchdigital.ca/authority-briefings/authority-vs-recognition-in-medicine-briefing
https://www.financialcontent.com/article/marketersmedia-2026-4-11-medical-tourism-referrals-lag-despite-rising-demand-report-finds
https://www.msn.com/en-us/health/other/medical-tourism-referrals-lag-despite-rising-demand-report-finds/ar-AA22y8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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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도,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 인도의 의료관광 산업은 2026년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보유한 목적지로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OI)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의료 목적의 외국인 방문객은 50만 7천 명을 상회하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5.5%를 차지함

­ 인도는 미국 및 유럽권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심장 △정형외과 △종양 △난임 치료 등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함

­ 인도 정부는 관광부(Ministry of Tourism)와 아유쉬부(Ministry of Ayush)*의 협력 하에 ‘힐 인 
인디아(Heal in India)**’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전자 의료비자 및 동반자 비자(Attendant Visa) 등 
간소화된 비자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인도의 전통 의학 및 보완 대체의학에 대한 △교육 △연구 △진흥을 담당하는 인도 정부의 중앙 부처
** 현대 임상 의료와 전통 웰니스를 결합해 인도를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종합 지원 정책

­ 주요 거점 도시로는 다수의 종합전문병원과 외국인 환자 서비스를 보유한 첸나이(Chennai)가 인도의 의료 
수도로 언급되며, 케랄라(Kerala)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등도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인도 병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국가인증위원회(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Hospitals & Healthcare Providers, NABH) 인증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

­ 시장 규모는 2026년 204억 달러(한화 30조 3,427억 원)로 추산되며, 연평균 12%의 성장률로 
2036년에는 650억 달러(한화 96조 6,803억 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주별 세분화된 의료관광 통계 부재 △시설 간 위생·품질 편차 △일관성 없는 가격 구조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며, 규제 강화와 홍보 확대,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Medical Buyer, 2026.05.08.;eHealth Magazine, 2026.05.12.]

20 호찌민시-지멘스 헬시니어스, 공립병원 첨단 진단 장비 도입을 위한 협력 추진
­ 2026년 5월 8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Ho Chi Minh City People's 

Committee) 부시장이 독일 의료기기 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 대표단을 접견하고 시내 공립병원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회의에서 △암 △심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형 
MRI 시스템 ‘마그네톰 플로우(MAGNETOM Flow)’와 첨단 CT 시스템 ‘소마톰 프로.펄스(SOMATOM 
Pro.Pulse)’ 등 최신 진단 영상 기술을 소개함

­ 또한, △기술 이전 및 교육 △연구·개발 지원 △병원 내 ‘장비 배치·대여’ 모델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내 공립병원에 신규 진단 영상 기술을 보급하는 협력을 제안함

­ 부시장은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협력 제안을 높이 평가하며, 호찌민시가 아세안(ASEAN) 지역의 의료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첨단 장비 투자 △전문 기술 이전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의료 솔루션 
적용에서 글로벌 주요 의료기술 기업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호찌민시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은 지멘스 헬시니어스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주제별 워크숍 △전문 교류 포럼 △병원과 기업 간 협력 연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Vietnam.vn, 2026.03.12.;SGGP, 2026.05.08.]

https://medicalbuyer.co.in/indias-affordable-mvt-pushing-boundaries-attracts-foreign-patients/
https://ehealth.eletsonline.com/2026/05/impact-of-global-travel-policies-on-medical-tourism-in-2026-whats-in-it-for-healthcare-businesses/
https://www.vietnam.vn/en/siemens-healthineers-va-vinmec-hop-tac-thuc-day-doi-moi-cong-nghe-y-te-tai-viet-nam
https://en.sggp.org.vn/hcmc-vice-chairman-receives-siemens-healthcare-discusses-medical-cooperation-post126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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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도 상공회의소, 제3회 헬스·뷰티·웰니스 심포지엄 개최 … 의료관광 및 예방 의료 논의
­ 2026년 5월 7일 인도 상공회의소(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ASSOCHAM)가 찬디가르(Chandigarh)에서 제3회 
「헬스·뷰티·웰니스 심포지엄 2026(Health, Beauty and Wellness 
Symposium 2026)」을 개최하고, △정책 입안자 △의료 전문가 △산업계 
리더들이 참석해 의료관광 및 예방 의료, 웰니스 분야의 미래를 논의함

­ 주빈으로 참석한 펀자브(Punjab) 주지사 겸 찬디가르 연방직할령(Union Territory, UT)* 행정관은 ‘결핵 
없는 인도(TB-Free India)**’ 실현과 ‘마약 없는 펀자브(Nasha Mukt Punjab***’ 달성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을 촉구함

* 연방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행정 구역으로, 일반적인 ‘주(State)’와 달리 독자적인 자치 정부가 없거나 
제한적인 자치권만을 가지는 것이 특징임

** 인도가 전 세계 결핵의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2018년에 공식 출범시킨 국가 결핵 퇴치 캠페인
*** 인도 펀자브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마약 중독을 근절하기 위한 주정부와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마약 퇴치 및 예방 캠페인

­ 또한, 찬디가르 개발위원회 공동의장은 인도 웰니스 산업 전반의 강화를 위한 산업계와 정부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 하리아나(Haryana) 주 위원장은 예방 의료 분야의 고용 및 투자 잠재력을, 잠무·카슈미르(Jammu & 
Kashmir) 연방직할령 위원장은 북인도 지역의 의료관광 및 웰니스 인프라를 소개함

­ 심포지엄은 ❶글로벌 헬스·의료관광 ❷제약·웰니스 산업 혁신 ❸리더십·창업·건강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됨

[msn, 2026.05.08.;Rozana Spokesman, 2026.05.08.]

22 태국, 외국인 관광객 의료비 미납 급증에 여행자 보험 의무화 검토
­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가 비보험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 미납 문제가 심각해지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중 사고 및 질병 
대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보건부 추산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미납 의료비는 연간 1억 바트(한화 46억 
200만 원)를 초과하며, 푸껫(Phuket)의 한 병원은 미보험 외국인 환자 
치료비로만 연간 1,000만 바트(한화 4억 6,020만 원)를 부담하고 있음

­ 병원 측은 미숙한 오토바이 운전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가 외국인 환자의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언급했으며, 태국 내 병원은 환자의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응급 치료를 제공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를 지님

­ 보건부 장관은 관광객 의무보험 도입을 공식 검토 중임을 확인했으며, 입국 전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또는 
입국 절차와 연계한 보험료 부과 방식 등 세부 시행 방안을 관광·보험 업계와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보험료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 관광객 감소를 방지하는 동시에, 병원의 응급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방문객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태국은 일부 장기 체류 비자에 한해 건강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기 관광 비자에는 
보험 의무 규정이 없는 상태임

[Nation Thailand, 2026.05.01.;Travel Weekly Asia, 2026.05.08.]

https://www.msn.com/en-in/health/health-news/assocham-organises-symposium-on-healthcare-medical-tourism/ar-AA22CuPX
https://www.rozanaspokesman.com/amp/news/chandigarh/080526/assocham-hosts-3rd-edition-of-health-beauty-wellness-symposium-2026-s.html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65718
https://www.travelweekly-asia.com/Travel-News/Government/Thailand-mulls-mandatory-insurance-for-to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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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CMT 아프리카 지부장, 이집트 의료 및 웰니스 관광 국가 전략 산업화 방안 제시
­ 세계의료관광위원회(World Council for Medical Tourism, WCMT) 아프리카 

지부장은 ❶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❷천연 치유 자원 활용 ❸국가 주도의 
환자 여정 관리(Patient Journey Management)를 핵심 축으로 이집트 의료 
및 웰니스 관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함

­ 지부장은 이집트가 의료관광 분야에서 경쟁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 명확한 실행 체계가 
부재했다고 지적하며 현 단계가 개별적·분산적 노력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통합된 체계로 나아가는 실질적 
전환점임을 강조함

­ 이집트는 △여행 예약 및 수속부터 △치료·웰니스 프로그램 선택 △숙박 △귀국까지 의료관광객의 전 
여정을 관리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국가 의료관광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Health Tourism)가 플랫폼 운영과 의료관광 분야를 관리할 예정임

­ 지부장은 전문 의료 중심의 의료관광과 천연 자원 기반의 웰니스 관광을 구분하며, 이집트가 보유한 
1,300여 개의 △광천수 △테라퓨틱 샌드(Therapeutic Sand)* △기후 기반 치유지** 등을 시장성 있는 
관광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 △인프라 개발 △인증 △국제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태양열로 뜨거워진 사막 모래 속에 몸을 파묻어 질병을 치료하고 피로를 푸는 이집트 고대 전통 자연 요법
** 건조하고 맑은 공기, 풍부한 일조량 등 이집트 특유의 기후 조건을 활용한 호흡기 및 피부 질환 요양 적합 지역

­ 또한, 의료관광이 외화 수익 창출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웰니스 △예방 의료 △재활 수요가 
늘어나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이집트가 의료관광 분야의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Egypt Today, 2026.05.05.;Eleqtisade News, 2026.05.07.]

24 인도-베트남, 의약품 공급·디지털 헬스·전통 의학 분야 협력 강화 합의
­ 인도 총리와 베트남 국가주석은 5월 6일 뉴델리(New Delhi)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헬스케어 분야 협력 확대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 양국은 인도 제약 산업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상호 합의를 전제로 
2027년부터 인도 제약 기업이 베트남 공공 의료시설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기술의 역할이 커지는 흐름을 반영해 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헬스 전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의 풍부한 전통 의학을 바탕으로 △연구 △지식 공유 △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전통 의학 
분야 양해각서 체결과 베트남 내 아유르베다(Ayurveda)* 석좌 교수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함

* 인도의 전통 의학 체계로, △약초 △식이요법 △마사지 △요가 등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추구하는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인적 치유 의학

­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와 베트남 
의약품 당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 간 △의약품 △바이오 제품 △의료기기 △화장품 
규제 분야 헬스케어 협력 협정도 체결됨

**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기관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제조·수입·유통을 감독하는 
인도의 국가 규제 기관

­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공동 연구 △R&D 센터 구축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인도-베트남 간 △교역 △관광 △비즈니스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The Hawk, 2026.05.06.;Sarkaritel.com, 2026.05.07.]

https://www.egypttoday.com/Article/1/146926/Egypt-launches-1st-African-Sustainable-Medical-Tourism-Label-Program
https://eleqtisadenews.com/en/dr-ossama-shaheen-egypt-positions-health-tourism-as-a-strategic-economic-pillar/
https://thehawk.in/news/health/india-vietnam-reaffirm-cooperation-in-digital-payments-to-bolster-health-sector
https://www.sarkaritel.com/india-vietnam-deepen-ties-in-digital-payments-healthcare-and-emerging-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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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 올랜도 2026
Premiere Orlando 2026
개최도시 미국 올랜도
행사일정 2026.05.30.~2026.06.01.
행사주제 더욱 크고, 더욱 대담하고, 더욱 혁신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다
주요내용 △헤어 △네일 △스킨케어 △스파 △웰니스 △메이크업 등 

전 뷰티 분야의 전문가와 △학생 △브랜드 △에듀케이터 
△인플루언서가 한자리에 모이는 미국 최대 뷰티 트레이드쇼

CPHI 북미 2026
CPHI North America 2026
개최도시 미국 필라델피아
행사일정 2026.06.02.~2026.06.04.
행사주제 제약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
주요내용 CDMO·위탁생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제약 업계의 

전문가·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북미 최대 규모의 제약 
산업 전시·네트워킹 행사

DIA 글로벌 연례 회의 2026
DIA 2026 Global Annual Meeting
개최도시 미국 필라델피아
행사일정 2026.06.14.~2026.06.18.
행사주제 글로벌 생명과학 혁신 미래 설계
주요내용 △산업계 △규제기관 △학계 △환자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의약품 개발의 현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생명과학 컨퍼런스

HLTH 유럽 2026
HLTH Europe 2026
개최도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행사일정 2026.06.15.~2026.06.18.
행사주제 경계 밖으로(Step Outside)
주요내용 △의료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의료 제공자 리더십 

△생명과학·제약 혁신 △공중 보건 △여성 건강 
△헬스테크 스타트업 투자 등을 주제로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혁신가·정책 입안자가 참여하는 유럽 최대 규모 
컨퍼런스

월드 헬스 엑스포 마이애미 2026
World Health Expo Miami 2026
개최도시 미국 마이애미
행사일정 2026.06.17.~2026.06.19.
행사주제 헬스케어의 새로운 역사, 지금 마이애미에서 시작된다
주요내용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재활·보조기기 △병원 

인프라 △체외진단 등 전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기업·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미주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헬스케어 산업 전시·네트워킹 행사(구 FIME)

https://www.premiereorlandoshow.com/en/home.html
https://www.premiereorlandoshow.com/en/home.html
https://www.cphi.com/americas/
https://www.cphi.com/americas/
https://www.diaglobal.org/
https://www.diaglobal.org/
https://hlth.com/events/europe/
https://hlth.com/events/europe/
https://www.worldhealthexpo.com/events/healthcare/miami/
https://www.worldhealthexpo.com/events/healthcare/mi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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